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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1.(화) 배포 2023. 11. 21.(화)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
내달 6일 인천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 주제

1.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2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경원재 앰베서더 호텔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이라는 주제로 「202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 이번 포럼은 이기철 청장의 기조연설과 총 3개의 세션에서 16명의 

연사·패널·특별출연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 회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한다. 

 

 ㅇ ‘재외동포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이진영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태준 상명대 교수,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임해용 성신여대 교수, 이민정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 이들은 재외동포청 중심의 재외동포 제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제2세션에서는 ‘재외동포청 개청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5월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및 재외동포청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임채완 (사)재외동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송석원 경희대 교수,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발제를 하고, 이어 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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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서울대 교수, 김웅기 한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ㅇ 마지막 특별세션은 재미동포 영화감독인 전후석 감독*과 국내에서 

수학중인 재외동포 대학생 및 재외동포청 직원 등이 ‘재외동포,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SNS 등을 활용한 재외동포 

및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청간 유기적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재미동포(미네소타 출생) 영화감독으로, 초선(Chosen, 2022), 헤로니모

(2019) 등 디아스포라 영화를 제작

3. 이번 포럼에는 일반인도 홈페이지(http://okaforum.kr)에서 사전 등록

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서도 모든 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4. 이기철 청장은 “이번 포럼은 출범 100일을 기념하여 발표한 재외

동포청 로드맵에 따른 동포청의 역할과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

동포인사·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참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축사 및 발제자 주요 약력.

     2. 행사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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